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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Distortion in Adolescents
: Using Data from the 16th (2020)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윤현정*, 박성원**

Hyun Jung, Yun*, Sungwon Park**

요 약 우리는 제 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외모스트레스, 불안이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우리는 대상자의 38.2%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을

확인하였고 19.9%에서 신체 이미지에 대한 과소평가(underestimate), 18.3%에서 과대평가(overestimate)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과소평가(underestimate)와 과대평가(overestimate) 집단 모두에서 외모스트레스, 불안이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성별, 경제적 수준, 학업수준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과소평가와 과대평가 집단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의 체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과대평가와 과소평

가의 경우로 세분화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추후 정신건강과 체중 조절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제언한다.

주요어 : 청소년, 신체이미지, 불안, 스트레스

Abstract We attempted to determine how adolesc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ppearance stress, and anxiety 
affect adolescents' body image distortion using data from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We 
confirmed Body image distortion in 38.2% of the subjects, and the results of underestimated body image in 
19.9% and overestimation in 18.3%. Appearance stress and anxiety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n both 
underestimate and overestimate groups. We confirmed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economic 
level, and academic level influence different aspects in the underestimation and overestimation groups. Therefore, 
we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evaluation by subdivid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dolescents' weight into 
cases of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mental health and weight 
control behavior in the future.

Key words :  Adolescent, Body Image, Anxiety,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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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기간으로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을 동반한다

[1].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도전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

지만 스트레스의 선행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2].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신체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그

런데, 신체 이미지는 실제 외모와 상관없이 각자의 신

체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4].

신체 이미지는 다차원적인 구성으로서 신체 형태와

외모에 관한 신념에서 비롯된 인지적 요소, 실제 비율

에 대한 신체 크기, 체중에 대한 평가의 정확도를 나

타내는 지각적 요소, 신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만족

또는 불만족을 나타내는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 [5].

청소년기에는 연속적인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평가와 초점이

증가한다[6]. 특히 신체이미지 왜곡 (Body image

distrotion: BID)은 실제 체중 상태 (Body mass

index:BMI)와 지각된 체중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7] 자신의 신체를 실제 BMI보다 날씬하게 인식하는

것을 과소평가, 실제 BMI보다 무겁게 인식하는 것을

과대평가로 분류한다[8]. 신체 불만족이 자신의 지각된

체중 상태와 이상적인 체중 상태 사이의 불일치로 측정

된다면,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신이 인지한 체중과 실

제 체중의 차이로 측정되며, 인지 왜곡의 측면에서 신

체 불만족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3]. 신체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체 이

미지 일치를 가진 사람들보다 체중 감량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인다 [9].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며, 체중 감량이 필요하지 않

은 많은 비과체중 (BMI < 85 백분위수) 청소년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과대평가는 건강에 해로운 체중 조절 행동을 조장

하고,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우울증이나 섭식 장애를 증

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신체 이미지를 과소 평가하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8] 과소평

가된 신체 이미지는 비만 및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 있

다 [10]. 이와 같이 신체이미지 왜곡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섭식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섭식

태도에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불만족하여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외모스트레스가 영향 요인으로 확인

되고 있다[11].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평가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12], 특히,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따르지 못한

다는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두려

움이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13]. 불안은 왜곡된 신

체 이미지와 음식에 대한 통제 강박 사이의 연결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한다. 불안이 걱정을 심화시키고 신체가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량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엄격하

게 조절하도록 활성화할 수 있다 [14]. 신체에 대한 불

만은 섭식 장애의 위험 요소가 된다 [15]. 그리고 빈번

한 우울 및 불안 증상에 의해 증폭된다 [16]. 불안 증상

은 섭식 장애가 있거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중 및

신체 이미지 장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17].

지금까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매우 적고 최근에서

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8]. 대부분의 신체이미지

왜곡 관련 연구들은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인 특정 청소

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 또한, 우울, 자살시도

같은 심리적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이나 식습관 행태와

의 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다[20-21]. 신체이미지와 소셜

미디어 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22].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중 하나인 불안과

외모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신체 이미지를 과소평가와

과대평가하는 경우를 분류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무엇보다도 신체 이미지에 대한 과소평가나 과대평

가는 왜곡의 양상에 따라 식생활 습관과 건강행위에 다

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체 이미지 왜곡을 갖는 청소년을 세분화하

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한 신체상과 건강관리 행동을 갖

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등의 일반적 특성과

외모스트레스, 불안 등이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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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적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 정

도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외모스트레스, 불안과 신체이미지 왜곡

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외모스

트레스와 불안이 신체이미지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제16차 청소년건

강행태조사 자료[23]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

사로,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정부승인통계조사이다.

본 연구는 2020년도에 실시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23]. 청소년건강행태조

사의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39

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고등학교 각각 400

개교씩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

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분하

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하여 1차 추출

단위는 영구난수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고, 2

차 추출단위는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다. 모집단은 5,624개교의 2,631,888명이었고,

조사대상은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

개교의 57,925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제 793개교(중학교 398개교, 고등학교

395개교)의 54,94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인 체중과

신장이누락된자료 1,414명(2.6%)를 제외하고최종 53,534

(97.4%)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유형은 남녀공학, 남학

교, 여학교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은 주

관적으로 인지된 변수로, ‘상’(상, 중상), ‘중’(중), ‘하’(중

하, 하)로 재분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은 보호자가 응답한 자료를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

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2) 외모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여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

끼고 있습니까?’라는 1차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부터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라고 2차

질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외모(키, 체형, 생김

새 등)라고 응답한 경우에 외모스트레스가 ‘있음’으로

측정하였다. 1차 질문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

는다고 응답한 청소년과 2차 질문에서 외모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외모스트레스가 ‘없음’으로

측정하였다.

3) 불안

불안은범불안장애경험조사도구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 GAD-7)(Spitzer, Kroenke, Williams, & Löwe,

2006)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문제들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등의 7항

목에 대해 ‘전혀 방해받지 않음’ 0점에서 ‘거의 매일 방

해받음’ 3점까지 응답한 4점 척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소 0점에서 최대 21점까지의 점수 분포로, 점수가 높

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신체이미지 왜곡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은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통계 자료의 지표정의를 참고하였다 [23].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와 2017년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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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음,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마른 편이라고

과소평가 (underestimate)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음,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살이 찐 편이라고 과대평가

(overestimate)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음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24].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은 ‘자신의 체

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마른 편’

1점에서 ‘매우 살이 찐 편’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다.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

수 기준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약간 살이 찐 편’ 또는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응답한 경우와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미만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보통’, ‘약간 살

이 찐 편’,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응답한 경우에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 (overestimate)하는 신체이미지 왜곡

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가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

항을 ‘매우 마름’, ‘약간 마름’으로 응답한 경우, 그리고

85백분위수 이상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매

우 마름’, ‘약간 마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에 자신의

체형을 과소평가 (underestimate)하는 신체이미지 왜곡

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가 5백분위수

미만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매우 마름’, ‘약

간 마름’으로 응답한 경우,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

위수 미만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그리고 85백분위수 이상인 자가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약간 살이 찐 편’, ‘매우 살이 찐 편’

으로 응답한 경우에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것으로 측

정하였다.

4. 자료분석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는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특

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

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 자료 분석 지침[23]에 따라 분

석을 위한 복합표본설계 요소로 층화변수 (Strata), 집락

변수 (Cluster), 가중치 (W),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복

합표본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외모스트레

스와불안에따른신체이미지 왜곡정도는 복합표본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청소년 53,534명 중에 남학생은 51.9%, 여학생

은 48.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18.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학년이 15.6%로 가장 적

었다. 학교유형은 남녀공학이 66.6%로 가장 많았고, 남

학교 17.3%, 여학교 16.1%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은 ‘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고, ‘하’

32.6%, ‘중’ 30.3%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수준은 ‘중’

으로 대답한 학생이 47.6%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와 어

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71.5%,

67.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1).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인 성별(Rao-Scott χ
2=672.23, p<.001), 학년(Rao-Scott χ2=43.16, p<.001),

학교유형(Rao-Scott χ2=578.33, p<.001), 학업성적(Rao-

Scott χ2=99.02, p<.001), 경제수준(Rao-Scott χ2=72.56,

p<.001), 아버지 교육수준(Rao-Scott χ2=40.75, p<.001),

어머니 교육수준(Rao-Scott χ2=39.21, p<.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서 자신의 체

형을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여학생(23.4%)이

남학생(13.5%)보다 더 많았고,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여학생(14.0%)보다 남

학생(25.4%)이 더 많았다. 학년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중학교 1학

년(19.0%)과 2학년(19.0%)에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체

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중학교

2학년(21.3%)에서 가장 많았다. 학교유형에서는 여학교

(23.2%)에서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

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많았고,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남학교(25.1%)에서 가

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하’(19.8%)인 경우 자신의 체형

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상’(21.6%)인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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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많았다. 경

제수준에서 ‘하’(28.8%)인 경우에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상’(21.1%)인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마

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자

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19.7%)인 경우,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각각 가장 많았고, 자신의 체

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20.9%, 20.7%)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와 불안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

청소년의신체이미지왜곡정도를살펴보면, 전체 대상

자 중 61.8%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우는 18.3%,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19.9%로 나

타났다. 청소년의 외모스트레스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

(11.1%)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88.9%)가 더 많았다.

청소년의 외모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o-Scott χ2=221.66, p<.001). 외모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경우(61.9%)가

더 많았다. 외모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 신체이미지 왜

곡 이 있는 경우,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

는 신체이미지 왜곡(20.5%)이 더 많았다. 외모스트레스

가 있는 경우에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24.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안은 전체 평

균 점수가 10.9±0.03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안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body image distor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53,534)

Variables Categories n(%)

Body image distortion
No Yes

Rao-Scott χ2 p
n(%)

Underestimate Overestimate

n(%) n(%)

Gender Boys 27,687(51.9) 16,901(61.0) 7,080(25.4) 3,706(13.5) 1624.94 <0.001
Girls 25,847(48.1) 16,279(62.6) 3,620(14.0) 5,948(23.4)

Grade Middle 1st 9,800(18.0) 5,975(60.9) 1,979(20.1) 1,846(19.0) 43.16 <0.001
Middle 2nd 9,331(16.2) 5,620(59.6) 1,969(21.3) 1,742(19.0)
Middle 3rd 9,161(15.6) 5,730(62.1) 1,848(20.3) 1,583(17.6)
High 1st 8,687(16.9) 5,377(61.9) 1,737(19.9) 1,573(18.2)
High 2nd 8,669(17.0) 5,477(63.1) 1,707(19.5) 1,485(17.4)
High 3rd 7,886(16.3) 5,001(63.1) 1,460(18.5) 1,425(18.4)

School type Male 9,095(17.3) 5,661(62.2) 2,293(25.1) 1,141(12.7) 578.33 <0.001
Female 8,793(16.1) 5,558(62.8) 1,217(13.9) 2,018(23.2)
Coeducation 35,646(66.6) 21,961(61.4) 7,190(20.0) 6,495(18.6)

School
achievement

High 19,767(37.1) 12,215(61.6) 4,248(21.6) 3,304(16.8) 99.02 <0.001
Middle 16,241(30.3) 10,258(62.9) 3,044(18.6) 2,939(18.5)
Low 17,526(32.6) 10,707(61.0) 3,408(19.3) 3,411(19.8)

Economic
status

High 20,895(40.1) 12,938(61.7) 4,428(21.1) 3,529(17.1) 72.56 <0.001
Middle 25,738(47.6) 16,110(62.4) 4,889(18.9) 4,739(18.6)
Low 6,901(12.4) 4,132(59.5) 1,383(19.8) 1,386(20.6)

Fa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or
less 624(1.7) 380(60.9) 125(19.4) 119(19.7) 40.75 <0.001

High school
graduate 9,111(26.8) 5,803(63.6) 1,634(17.7) 1,674(18.7)

College or more 22,263(71.5) 13,577(60.7) 4,650(20.9) 4,036(18.3)

Mo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or
less 463(1.2) 288(60.8) 93(20.6) 82(18.7) 39.21 <0.001

High school
graduate 10,822(31.4) 6,789(62.4) 1,949(17.9) 2,084(19.7)

College or more 21,831(67.4) 13,351(61.0) 4,523(20.7) 3,957(18.3)
%, weighted percentage.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Distortion in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16th (2020)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 144 -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ao-Scott χ2=221.66, p<.001),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

이 있는 경우에 불안 점수가 11.59±0.05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Table 2).

4.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신

체이미지 왜곡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외모스트레스, 불안을 독립변수로

표 2. 외모스트레스, 불안, 신체이미지 왜곡의 관계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tress, anxiety, and body image distortion (n=53,534)

Variables Categories n(%)
or M±SE

Body image distortion
No Yes Rao-Scott χ2

or Wald F
p

n(%) or M±SE
Underestimate Overestimate
n(%) or M±SE n(%) or M±SE

Appearance

stress
Yes 6,230(11.1) 3,818(60.5) 935(14.9) 1,477(24.5) 221.66 <0.001

No 47,304(88.9) 29,362(61.9) 9,765(20.5) 8,177(17.5)

Total 53,534(100.0) 33,180(61.8) 10,700(19.9) 9,654(18.3)

Anxiety 10.91±0.03 10.77±0.04 10.73±0.05 11.59±0.05 158.26 <0.001

%, weighted percentage.

표 3. 외모스트레스, 불안, 신체이미지 왜곡의 관계
Table 3. 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mong body image distortion

Variables Categories

Body image distortion
Yes

Underestimate (ref: no) Overestimate (ref: no)
OR 95%CI p OR 95%CI p

Gender Boys 1.87 1.74-2.01 <.001 0.64 0.59-0.69 <.001
Girls

Grade Middle 1st 1.05 0.94-1.17 0.427 0.95 0.84-1.07 0.388
Middle 2nd 1.17 1.04-1.30 0.006 1.03 0.92-1.15 0.605
Middle 3rd 1.01 0.91-1.12 0.879 0.89 0.79-1.00 0.040
High 1st 1.05 0.94-1.18 0.370 0.96 0.86-1.07 0.426
High 2nd 0.96 0.87-1.07 0.475 0.90 0.80-1.00 0.056
High 3rd

School type Male 0.94 0.87-1.02 0.157 0.86 0.77-0.96 0.006
Female 1.01 0.92-1.10 0.897 0.94 0.86-1.02 0.134
Coeducation

School
achievement

High 1.09 1.01-1.18 0.036 0.88 0.81-0.95 0.002
Middle 0.91 0.83-0.99 0.027 0.90 0.84-0.98 0.011
Low

Economic status High 0.96 0.87-1.07 0.468 0.83 0.74-0.92 <0.001
Middle 0.92 0.84-1.02 0.122 0.87 0.79-0.96 0.007
Low

Fa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or less 0.85 0.66-1.11 0.232 0.90 0.71-1.14 0.372
High school graduate 0.87 0.80-0.94 <0.001 0.89 0.82-0.97 0.006
College or more

Mo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or less 1.23 0.93-1.64 0.145 0.97 0.72-1.31 0.844
High school graduate 0.96 0.89-1.04 0.315 1.04 0.96-1.12 0.377
College or more

Appearance stress Yes 0.79 0.71-0.88 <0.001 1.42 1.29-1.55 <0.001
No

Anxiety 1.01 1.01-1.02 0.001 1.03 1.03-1.04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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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였고,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군을 종속변수의

기준 변수로 하여 다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군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군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아버지의 교

육수준, 외모스트레스, 불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여

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87배(95% CI=1.74-2.01) 증가

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1.17배(95% CI=1.04-1.30) 증가하였다. 학업성적에서는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는 0.91배(95% CI=0.83-0.99)

로 감소하였고, ‘상’인 경우는 1.09배(95% CI=1.01-1.18)

로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

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0.87배(95% CI=

0.80-0.94) 감소하였다. 외모스트레스가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는 0.79배(95% CI=1.13-1.42)

감소하였고, 불안 점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1.01배(95%

CI=1.01- 1.02) 증가하였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군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는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

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외모스트레스, 불안이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0.64배

(95% CI=0.59-0.69)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에 비

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0.89배(95% CI=0.79-1.00) 감

소하였다. 학교유형에서는 남녀공학에 비해 남학교가

0.86배(95% CI=0.77-0.96) 감소하였고, 학업성적에서는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는 0.90배(95% CI=0.84-

0.98), ‘상’인 경우는 0.88배(95% CI=0.81-0.95) 감소하였

다.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인 경우가 0.87배(95%

CI=0.79-0.96), ‘상’인 경우가 0.83배(95% CI=0.74-0.92)

감소하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0.89배(95% CI=0.82-

0.97) 감소하였다. 외모스트레스가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

지 왜곡이 있는 경우가 1.42배(95% CI=1.29-1.55) 증가

하였고, 불안 점수가 1단위 상승 시 자신의 체형을 실제

보다 과대평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1.03배(95% CI=

1.03-1.04)로 증가하였다(Table 3).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신체이

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61.8%는

BMI와 신체이미지의 일치하게 인지하여 왜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 보고한 결과는 49.5% 였다 [25]. 이 결과와 비교하

여 볼 때 본 연구결과의 수치가 다소 높았다. 신체이

미지 왜곡의 빈도가 줄어든 경향은 있으나 미국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77.4%[26] 보다는 크게 낮

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 정도

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38.2%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이 관찰

되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위해 그룹을 과소

평가 그룹과 과대 평가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대상자

중 19.9%가 신체 이미지를 과소평가, 18.3%가 과대평가

하였다. 신체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그룹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외모스트레스, 불안이었다.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그

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

업성적, 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외모스트레스, 불

안이 확인되었다.

신체이미지 왜곡의 양상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남

학생, 남학교에 속한 그룹은 신체이미지를 과소평가하

는 반면, 여학생, 여학교에 속한 그룹은 신체를 과대평

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

보다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여성보

다 과소평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7-28]. 여자

는 자신의 신체를 미학적이고 장식적인 것으로 보는 경

향이 있는 반면 남자는 신체를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것

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29] 여자는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고 남아는 근육량을 늘리기를 원한다는[30] 기존

보고들을 고려할 때, 남녀의 신체이미지 왜곡 차이로

인한 건강행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그룹간 비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

년, 학업적과 경제수준이 ‘상’, 부모가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 외모스트레스가 없는 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 신

체 이미지를 과소평가 하였다. 반대로, 중학교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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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하’, 부모 교육수준이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이하,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인 경우,

외모스트레스가 있는 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 신체 이

미지를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인구학적 특성관련 요인들이 신체이미

지 왜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치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주로 중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이미지를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하는 왜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이미지 왜곡 위험이 증가하고 [31] 중고

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신체이미지 왜

곡의 위험도가 낮거나 [28]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19]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학업성적의 경우 낮을

수록 신체이미지 왜곡이 크다는[31] 결과와 본 연구결

과가 일치한다.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신체상 왜곡을 조사한 선행 연

구들은, 경제수준을 ‘하’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중, 상인

경우 신체이미지 왜곡이 증가하거나 [28] 경제수준이

‘하’로 응답한 경우 신체이미지 왜곡이 가장 높다는

[25]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의 연

관성과 신체이미지 왜곡과 관련하여 직접 비교할 만한

선행연구가 없어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반복연

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

리 신체이미지 왜곡을 과소평가와 과대평가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

데, 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경우 과소평가하는 경

향이 있었고, 경제수준을 ‘하’로 인식한 경우 과대평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순히 경제적 수준이 신체이

미지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경

제수준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서 서로 다른 이미

지 왜곡을 보인다면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단면 연구로 시

행되어 한 시점에서의 가능한 여러 변수들이 충분히 고

려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처럼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

는 대상자를 세분화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추후 종단적 연구나 중재 연구를 통해 그 추

이나 변화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불안,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이미지 왜

곡을 확인한 결과, 외모스트레스는 신체에 대한 과소평

가 위험성은 낮추면서, 과대평가 위험성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는 모

두에게 신체이미지 왜곡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신체이미지를 과대평가하는 군에서 불안

점수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

모스트레스가 있는 집단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하는 위

험성은 0.79배 감소하였고, 불안 점수가 증가할수록 과

소평가 위험성은 1.01배 증가하였다. 반변에 외모스트레

스가 있는 경우에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은

1.42배 증가하였고, 불안 점수도 증가할수록 과대평가

위험성이 1.03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연구에서 신체

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이 심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

고 [32]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학생들이 불안이 높다

는 [33]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과체중 청소년은 자신의 체중을 과소보고 하거나, 신

장을 과대 보고하고, 실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정확

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34]을 고려하면

외모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스트레

스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외모 스트레스의 경우 1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더 확장된 해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외모

스트레스 정도를 광범위하게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를 적용하여 반복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신체를 실제

보다 과소평가 및 과대 평가를 하는 왜곡이 있는 대상

자들은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

고, 나아가 건강에 해로운 체중 조절 행동이나 섭식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체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경우로 세분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체중 조

절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과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외모 스트레스와 불안을 포함하여, 포

괄적으로 포함하여 통제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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